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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김가영·편성범·이홍재·남기춘 . 시각적 유사성과 음운적 유사성이 한글 단어 재

인에 미치는 영향 : 정상인과 명칭 실어증 환자의 형태 정보처리 차이 . 언어청각장애연구 ,

2 00 0 , 제5권 , 제 1호 , 3 3- 54 . 본 연구는 명칭실어증(anomic aphasia) 환자가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 자극에 대해 어휘 접근하는 동안 어떤 종류의 정보처리가 진행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가짜 동음이의어(pseudo- homophone) 조건, 앞 음절

동일 비단어 조건 , 뒤 음절 동일 비단어 조건 , 무관련 비단어 조건 등의 점화 유형과

SOA (Stimulus Onset Asynchony)에 따른 점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명칭실어증 환자도 정상

인처럼 점화 문자열과 목표 단어간의 형태적 유사성이 촉진적 형태 점화 효과(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를 일으켰다. 실험 2는 형태 점화 효과의 원인이 시각적 유사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운적 유사성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명칭실어증

환자는 시각적 유사성보다는 음운적 유사성에 의한 형태적 점화 효과를 더 크게 나타냈다.

실험 3에서는 하위 어휘 단위로의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형태 점화 효과가

어휘 접근 시에 발생하는가 아니면 어휘 접근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고자 점

화 문자열로 비단어 대신에 단어를 사용하였다. 실험 3의 결과는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

비단어 형태 점화 조건에서처럼 여전히 촉진적 점화 효과가 나타나서, 관련 없는 어휘를 효

과적으로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I. 서 론

단어 재인 과정은 물리적 속성을 지닌 자극을 언어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

는 과정이다. 즉, 시청각적으로 제시된 물리적 자극을 정보처리하여 언어적인 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정보처리 과정이다. 단어 재인 과정도 일반적인 형태 재인처럼

초기 정보처리 과정, 단어를 확인하는 과정,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인출해내서 그 정보를 이



용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피험자와 명칭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글

단어 재인의 초기 정보처리 특성과 어휘 접근 단계에서의 정보처리 특성을 조사하고 정상인

과 명칭 실어증 환자의 정보처리 특성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종류의 정보가 시각적 단어 재인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한 연구는 M ey er ,

Schvandeveldt & Ruddy (1974)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Meyer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종류의 정보가 단어 재인에 영향을 주는가를 점화 기법(priming technique)과 어휘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 )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들은 점화 문자열과 목표 문자열의 시

각적 및 음운적 유사성을 조절하여 음운적 속성과 시각적 속성 중 어느 것이 단어 재인에 있

어서 중요한지 결정하려 하였다. 그들은 점화 문자열과 목표 문자열이 시각적 및 음운적으로

유사(예를 들면, bribe- T RIBE ) 하였을 때만 약한 촉진적 형태 점화 효과(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를 보였지만 점화 문자열과 목표 문자열이 음운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때에는

(예를 들면, couch - T OUCH ) 도리어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들 연

구자는 시각적 단어 재인도 음운적 정보처리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 Meyer 등이 제안한 형태 점화 효과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예

를 들면, Bradley , Savage & Yelland, 1983; Martin & Jensen, 1988). 연구간에 사용한 과제

도 다르고 실험 재료도 달라서 형태 점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형태 점화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동의하였다(Colombo, 1986; Evett , F errand

& Humphrey s , 1981; F or ster & Davis , 1984; F or ster et al., 1987; Grainger , 1990; Hillinger ,

1980; Lukatela & T urvey, 1990b ; Segui & Grainger , 1990).

형태 점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 주제가 소개되었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형태 점화 효과

를 기존의 단어 재인 모형들 중 어떤 것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

의 연구는 주로 형태 점화 효과가 활성화 모형(interactive- activation model)에 기초한

Colombo (1986) 형태의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아니면 F orster & Davis (1984)가 제안

한 탐색 모형에 기초한 설명이 더 효과적인지에 관한 것이다(Colombo, 1986; F or ster &

Veres, 1998; Lukatela & T urvey , 1990b ). 활성화 모형에 기초한 설명으로 Colombo (1986)를

예로 들 수 있다. Colombo (1986)는 목표 단어가 저빈도 단어일 때에는 촉진적 점화 효과

(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 혹은 미약한 억제적 점화 효과(inhibitory form priming

effect )가 나타나지만 목표 단어가 고빈도 단어일 때에는 오히려 억제적 점화 효과(inhibitory

form priming effect )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Colombo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McClelland & Rumelhart (1981)의 상호 활성화 모형을 이용하였다. Colombo의 설명에 의하

면, 상호 활성화 모형에서 점화 단어에 의한 어휘 수준의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런 점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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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는 이후에 제시되는 목표 단어의 활성화와 목표단어의 인식에 경쟁자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또한 약하게 활성화된 저빈도 목표 단어는 점화 단어의 활성화로부터 약한 정도

의 억제(inhibition )를 받지만 활성화 정도가 강한 고빈도 목표단어는 점화 단어로부터의 방

해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빈도 목표 단어는 어휘 수준에서의 점화 단어에 의한 방해 정

도가 작기 때문에 약한 부적 혹은 촉진적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만, 고빈도 목표 단어는 점화

단어로부터의 강한 방해 때문에 재인 과정이 지연되어 억제적 점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

이다. 그러나, F or ster (1993)가 지적하였듯이 이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고빈도 단

어는 어휘 수준에서의 활성화가 클 것이고 따라서 점화 단어에 의한 방해에도 잘 견딜 것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탐색 모형으로는 F orster & Davis (1984)가 제안한

어휘 항목 개폐 모형(entry - opening model)에 의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짧은 시간

동안 점화 단어가 제시되어 점화 단어를 분명하게 재인 할 수 없는 경우에 점화 단어의 제시

는 점화 단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모든 어휘 항목들을 열고, 만일에 열린 어휘 항목 중에

목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표 단어의 재인이 촉진된다. 그러나, 점화 단어를 분

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려있는 여러 후보 단어들을 점화 단어와 비교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이때 점화 단어와 동일하지 않은 단어 후보의 어휘 항목은 닫힌다. 한 번 어휘 항

목이 닫히고 나면 그것을 다시 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이 불응기

(refractory state)이다. 만일에 불응기 동안에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그 단어의 재인이 지연

되며 이런 효과가 점화 단어에 의한 부적 점화 효과의 원인이 된다. 고빈도의 목표 단어가 불

응기 동안에 제시되는 경우에 고빈도 목표 단어는 저빈도 단어에 비해 닫혀 있는 어휘 항목

을 다시 열려는 시도를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저빈도 단어에 비해 고빈도 목표 단

어에서 부적 형태 점화 효과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형태 점화 효과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주제는 형태 점화 효과의 원인이 시각적 형태

정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운적 정보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주제는 곧바로

단어 재인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연구 문제와 연결된다. 잘 알려진 대로 세 종류

의 모형이 가능하다. 즉, 음운재부호화 통로 가설 (phon ological r ecoding rout e : Van

Orden , 1987; Lesch & Pollat sek , 1993), 시각 부호 통로 가설(visual route or lexical route :

Ev et t & Hum phrey s , 1981; Hum phrey s & Ev et t , 1985), 이중통로 가설 (dual rout e ;

Coltheart , 1978)등이 있다. 음운재부호화 통로 가설은 표기-발음 대응 지식에 근거하여 발

음을 조립하는 경로 즉, 음운부호를 산출하는 음운경로를 이용해 어휘 접근이 일어난다는 것

으로, 표기-발음 대응이 규칙적일 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음운재부호 통로 가설이 옳다

면 형태 점화 효과의 주원인은 점화 문자열과 목표 단어간의 음운적 유사성 혹은 중첩 때문



에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시각 부호화 통로 가설에 의하면 어휘 접근이 단어의 시각적 요인

[예를 들면, 단어의 전체적인 윤곽선, 시각적 요소(feature), 형태소 등]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의하면 형태 점화 효과의 주원인이 점화 문자열과 목표 문자열

간의 시각적 유사성이라는 것이다. 이중통로 가설은 음운재부호화 통로와 시각부호화 통로

모두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태 점화 효과가 시각적 유사성과 음운적 유사성 모두에 의해 나타

난다고 설명한다. 한글을 이용한 연구에서 이광오(1996)는 단어 명명 과제(naming task )와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 )를 사용하여 음변화효과(영어의 규칙성 효과와 유사)가

단어 빈도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여 한글 단어 재인이 이중통로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

여 주었다. 또한, 박권생(1996, 1997)은 점화 단어 명명 과제를 사용하여 한글 단어 재인이 음

운적 속성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받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음운적 속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광오(1996)와 박권

생(1996, 1997)을 종합해 보면 한글 단어 재인은 이중통로에 의해 처리되지만 음운적 속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기춘 외(1998)을 기초로 명칭 실어증 환자가 한글 단어 형태 정보처리에서

어떤 종류의 장애가 나타나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남기춘 외(1998)은 세 종류의 점화 단

어 명명 과제(primed- naming task )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한글 단어 재인이 하위 어휘 단위

로의 분석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한글 단어 재인에 중요한 하위 어휘 단위는 시각적 단위로

의 음절이며, 이 같은 형태 점화 효과는 어휘 접근전 처리과정(pre- lexical processing )과 어

휘 접근(lexical access )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명칭실어증 환자도 정상인처럼 한글 단어 재인 과정 중에 하위 어휘 단위(sub - lexical

unit )로의 분석을 수행하는지, 만일 하위 어휘 단위로의 분석을 수행한다면 하위 어휘 단위의

속성이 시각적인지 음운적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명칭실어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형태 점화 효과가 어휘 접근 시에 발생하는가 아니면 어휘 접근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실험 1

실험 1의 연구 목적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 자극이 어휘 접근이 이루어지는 동안

형태 점화 효과가 명칭실어증 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 재료 및 실

험 설계는 남기춘 외(1998)가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정상 한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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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한 남기춘 외(1998)의 결과는 비단어 점화 문자열이 목표 단어와 동음을 가지거나 앞

과 뒤 음절이 목표 단어와 겹치는 경우에 점화 효과가 발견되었다. 정상인의 경우에 점화 문

자열과 목표 단어간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형태 점화 효과 정도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1. 연구방법

실험 1은 어휘 접근이 하위 단위로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단어

명명 과제를 사용하여 형태 점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점화 명명 과제에서는 점화 문자열이

컴퓨터 화면에 일정한 시간 동안 제시되고(Stimulu s Onset A synchrony : SOA ) 사라진 후에

목표 단어가 제시된다. 피험자의 과제는 화면에 제시된 목표 단어를 보고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다. 측정하는 종속 변인은 목표 단어가 화면에 제시되었을 때부터 목

표 단어의 발음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남기춘 외(1998)의

연구에서는 90 m sec, 120 m sec, 및 1000 m sec SOA를 사용하였으나,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

에는 200 m sec SOA만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일 하위 어휘 단위로

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점화 문자열을 처리한 후에 점화 문자열에 의해 하위 어휘 단위의 활

성화가 일어난다면, 점화 문자열에 의한 활성화는 관련된 하위 어휘 단위로의 활성화 확산이

일어날 것이므로, 따라서 목표단어가 제시되면 이 활성화 확산의 영향으로 목표 단어의 처리

과정이 빨라질 것이다.

2 . 목표어

2음절 한글 단어 중에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 84개를 목표단어로 선택했다(<부록 -

1> 참조).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점화자극과 목표 단어간의 시각적 형

태 유사성과 음운적 형태 유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목표 단어 84

개를 선택한 이후에 이 목표 단어와 말소리는 동일하지만 시각적 형태 유사성이 다른 가짜 동

음이의어 조건(예, 망내-막내), 앞 음절의 소리만 같은 비단어 조건(예, 망시-막내), 뒷 음절의

소리만 동일한 비단어 조건(예, 누내-막내), 무관련 조건(예, 도퍼-막내) 등을 이용하였다.

3 . 연구설계

정상인의 경우에는 4쌍의 점화 유형과 3종류의 SOA로 구성된 세트에 따른 4× 3 설계



이며, 두 변인 모두 피험자내 변인(within - subject variable)인 반면에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

우에는 200 m sec SOA 한 조건만이 사용되어 결국 점화 유형만이 실험 변인이며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4 . 연구대상

정상인군은 충남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 232명으로 하였고 환자군은 명칭실어증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명칭 실어증 환자인 S는 57세 남자로 대졸 학력을 지닌 오른손잡이

었다. 환자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당뇨병으로 투약중이었다. 1998년 8월 1일 갑자

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으며, 발병당시 촬영한 뇌자기

공명영상에서 미핵 두부 (caudat e nucleu s head ), 내포의 전방 (ant er ior limb of in tern al

capsule), 중심 반난원(centrum semiovale), 뇌실주위 백질(periventricular white matter ), 도

(insula ), 측두엽 전방(anterior tip of the temporal lobe)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과 출혈성

전이(hemorrhagic tran sformation ) 소견이 보였다. 자기공명 뇌동맥 조영술에서는 좌측 경동

맥, 전뇌동맥과 중뇌동맥의 분절에서 혈관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급성기 약물치료 후

상태가 안정된 피험자는 1998년 8월 12일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서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orean ver sion - Western Aphasia Battery , 김향희·나덕렬, 출

판중)을 이용해 1차 언어평가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자발적인 발화는 20점 만점 중 15점이

었으나 긴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낱말 찾기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

며 청각 이해력은 10점 중 6점으로 중등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따라말하기는 양호한 상태였

으며 이름대기에서 10점 중 0점으로 실물을 보고 이름대기 및 생각하여 이름대기에서 모두

심한 저하소견을 보였으며, 읽고 이해하기와 스스로 쓰기에서도 저하되어 있었다. 이상의 소

견을 종합하여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결과에 준하여 실어증을 분류해 보면 환자는 초피

질 감각실어증(transcortical sensory aphasia )으로 진단되었다. 1998년 9월 1일 시행한 추적

검사에서는 청각 이해력이 6점에서 8점으로 호전되었으며, 이름대기에서도 0점에서 6점으로

지난 검사에 비해 많이 호전되어 명칭실어증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발병 8개월이 지난 1999

년 3월 8일 다시 시행한 3차 언어평가에서는 자발적인 발화는 18점으로 호전되었으나 지속

적으로 낱말 찾기의 어려움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발화를 시작할 때 더듬거리는 양상과 그

거 저기 등의 대명사 사용이 빈번하였다. 청각 이해력은 예/아니오 응답과 청각적 낱말 인

지, 지시 따르기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따라 말하기에서는 오반응이 없

었고 소리내어 읽기, 읽고 이해하기 및 받아쓰기에서 모두 양호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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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와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름대기도 호전되었으나 다른 평가항목에 비

해 계속적으로 저하된 반응을 보였다. 즉 실물을 보고 이름대기에서는 16개 실물을 제시하였

을 때 12개의 항목에서 명명이 가능하였으나, 생각하여 이름대기에서는 1분에 6개만 이름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경도의 명칭실어증으로 진단되었다.

5 . 결과 및 논의

명칭실어증 환자가 제시된 목표 단어를 명명할 수 없었던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통계

분석을 위해 300 m sec 이하의 반응 시간과 1300 m sec 이상의 반응 시간을 극단치로 간주하

여 자료 분석에서 제거한 비율은 0.9 %로 매우 낮았다. <표 - 1>에 명칭실어증 환자와 정상

인의 평균 명명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정상인 피험자의 자료 분석에서는 남기춘 외(1998)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SOA에 따른 주효과와 점화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했으며,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했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던 이유는

SOA가 증가함에 따라 형태 점화 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정상인에

서는 한글 단어의 어휘 접근은 하위 어휘 단위(sub - lexical unit )로의 분석이 음절을 단위로

의 분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형태 점화 효과가 짧은 SOA에서

만 나타나고 긴 SOA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태 점화효과는 어휘 접근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명칭실어증 환자의 자료를 ANOVA한 결과는 점화 유형에 따른 형태 점화 효과가 유

의미하였다 (F (3 , 240) = 9.9, p < .01). 한 명의 피험자가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에 근

거한 분석만이 가능했다. 이 같은 형태 점화 효과가 유의미했던 이유는 <표 - 1>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조건에서의 목표 단어 명명 시간이 무관련 조건에 비해 빨랐기 때문이다.

<표 - 1> 정상인과 명칭실어증 환자의 평균 단어 명명 시간
(단위: msec)

점화유형
SOA 가짜 동음이의어 앞음절 뒤음절 무관련

정상인 90 msec 534 553 562 566

정상인 120 msec 557 573 579 581

정상인 1000 msec 587 606 598 598

명칭실어증 환자
200 msec

751 792 805 812



이 결과는 명칭실어증 환자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움 없이 단어의 형태 정보를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

Ⅲ. 실험 2

실험 2의 목적은 명칭실어증 환자에게서 발견된 형태 점화 효과가 음운적 유사성에 기

초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각적 혹은 철자적 유사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를 판별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시각적 유사 조건과 음운적 유사 조건간에 짧은

SOA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각적 유사성에 의존한 한글 단어의 형태 정보처리

가 진행된다는 결과를 남기춘 외(1998)에서 얻었다. 남기춘 외(1998)의 연구에서 음운적 유사

조건은 시각적 유사 조건이 목표 단어와 유사한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음운적 유사 조건

은 시각 유사 조건에 비해 음운적으로는 더 유사했지만 시각적으로는 시각 유사 조건과 동일

한 것이었다.

1. 연구방법

실험 2는 실험 1에서 사용했던 절차와 종속 측정치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2 . 목표어

실험 1에서 이용했던 목표 단어들 중에 78개를 목표 단어로 선택하여, (1) 음운 유사 조

건(예, 방녁-박녁), (2) 시각 유사 조건(예, 박벽-박력), (3) 무관련 조건(예, 짐무-박력)의 세

가지 실험 조건을 만들었다(<부록 - 2> 참조). 목표 단어 78개는 26개씩 각 점화 유형과 짝

을 지워 3개의 목록을 만들었다. 각 목록에는 3개의 점화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 연구설계

정상인에 대한 실험은 3쌍의 점화 유형과 3 종류의 SOA로 구성된 세트에 따른 3× 3

설계이며, 두 변인 모두 피험자내 변인이다. 그러나,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200 m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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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조건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3쌍의 점화 유형만이 사용되었고 이 변인은 피험 자내 변인

이다.

4 . 연구대상

정상 대조군은 충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7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실험 1에

참여하지 않은 피험자들이었다. 환자군은 실험 1의 피험자인 명칭실어증 환자 S가 실험 2에

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5 . 결과 및 논의

명칭실어증 환자가 제시된 목표 단어를 명명할 수 없었던 경우는 없었으나 300 m sec

이하의 반응 시간과 1300 m sec 이상의 극단치는 2.6 % 였다. <표 - 2>에 명칭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의 평균 명명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정상인 피험자의 자료 분석에서는 남기춘 등

(1998)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각 점화 유형 효과, SOA의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던 이유는 SOA가 길어질수록 형태 점화

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인의 경우에 90 m sec와 120 m sec SOA에서 음운

및 시각적 유사성을 가진 점화 유형 사이의 차이는 없었으나 1000 m sec SOA에서는 음운적

유사성을 가진 점화 유형에서 명명 시간이 더 적게 걸렸다. 이것은 시각적 유사성이 한글 단

어 재인 과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암시한다.

명칭실어증 환자의 자료를 ANOVA한 결과는 점화 유형에 따른 형태 점화 효과가 유

의미하였다(F (2 , 142 ) = 27.6, p < .01). 한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에 근

거한 분석만이 가능했다. 이 같은 형태 점화 효과가 유의미했던 이유는 <표 - 2>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조건에서의 목표 단어 명명 시간이 무관련 조건에 비해 빨랐기 때문이다. 그

러나 명칭실어증 환자에서는 음운적 유사성을 가진 점화 유형이 더 적은 명명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아 음운에 의해 형태 점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분석 결과 음운 유사

조건과 시각 유사 조건에 차이가 유의미했다(F (1 , 72 ) = 9.1, p < .01). 이 결과는 정상인의 결과

와는 차이가 있다. 즉, 정상인의 경우에는 SOA가 짧은 경우에 두 조건간에 차이가 없다가

SOA가 1000 m sec로 증가되는 경우에만 음운적 유사성에 의한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시각적 형태 정보를 기반으로 형태 정보처리를 수행하지만 명칭실어증

환자는 음운적 형태 정보를 기초로 한다는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명칭실어증 환자가 다



른 종류의 단어 재인 과제를 수행할 때를 지켜보아도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명칭

실어증 환자가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문자열을 소리내어 읽은 다

음에 어휘 판단을 실시하였다. 실험자가 묵음지시를 준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자열을 발음함으로써 어휘 판단을 수행하였다. 이런 관찰을 통해 명칭실어증 환자가 음운

정보를 바탕으로 그 문자열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 2> 정상인과 명칭실어증 환자의 평균 단어 명명 시간
(단위: msec)

점화유형
SOA 음운 유사 시각 유사 무관련

정상인 90 msec 545 547 594

정상인 120 msec 543 543 575

정상인 1000 msec 584 599 627

명칭실어증 환자
200 msec

718 748 789

Ⅳ. 실험 3

실험 3의 연구 목적은 명칭실어증 환자의 형태 점화 효과가 어휘 접근 시에 발생하는

지 아니면 어휘 접근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단어인 점화 문자열과 비단

어인 점화 문자열이 제시되는 경우에 상이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남

기춘 외(1998)의 연구에서는 단어인 점화 문자열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촉진적 형태 점화 효

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억제적 점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억제적 점

화 효과는 어휘 수준에서의 정보처리 과정 중에 점화 단어와 목표 단어간에 경합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험 3에서도 앞의 두 실험처럼 정상인 자료와 명칭실어증 환

자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명칭실어증 환자의 단어의 형태 정보처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다.

1. 연구방법

실험 3에서도 실험 1과 2에서 사용했던 절차와 종속 측정치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실험 3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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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표어

실험 2에서 사용하였던 목표 단어 78개를 다시 목표단어로 선택하였다(<부록 - 3> 참

조). (1) 앞음절 음운 동일 조건 [방식(점화단어)-박력(목표단어)], 뒤음절 음운 동일 조건

[저녁(점화 단어)-박력(목표단어)], 무관련 조건 [서점(점화단어)-박력(목표단어)]의 3가지

실험 조건을 이용하였다.

3 . 실험설계

정상인 피험자에 대해서는 3쌍의 점화 유형과 3종류의 SOA로 구성된 세트에 따른 3×

3 설계이며, 두 변인 모두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그러나,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200

m sec SOA 조건으로만 한정짓고 점화 유형만을 변화시켰다.

4 . 연구대상

피험자 정상 대조군은 실험 1과 2에 참여하지 않은 충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74

명으로 하였으며, 환자군은 실험 1과 2에서 연구대상이었던 명칭실어증 환자인 S가 실험 3에

서도 동일하게 대상으로 하였다.

5 . 결과 및 논의

명칭실어증 환자가 제시된 목표 단어를 명명할 수 없었고 300 m sec보다 적고 1300

m sec 보다 길었던 극단치의 제거 비율은 0.4 %로 매우 낮았다. <표 - 3>에 명칭실어증 환자

와 정상인의 평균 명명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정상인 피험자의 자료 분석에서는 남기춘 외

(1998)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각 점화 유형 효과, SOA의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던 이유는 SOA가 길어질수록 부적 형태

점화 효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와는 다르게 관련 조건에서 정적

점화 효과보다는 억제적 점화 효과를 보여 주었다. 즉, 점화 문자열이 단어인 경우에는 점화

단어와 목표 단어간의 경쟁이 어휘 수준의 처리에서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처럼 관련 조건에서 정적

인 점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 (2 , 152) = 3.8, p < .05). 이런



정적인 점화 효과는 명칭실어증 환자가 단어인 점화 문자열을 마치 비단어처럼 정보처리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휘 수준에서의 점화 단어의 활성화가 정상인처럼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단어의 선택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

수준에서 점화 단어의 활성화를 억누르고 목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보처리 과

정이며 이런 정보처리는 현재의 과제와 관련이 없는 과정을 제거하는 것인데 명칭실어증 환

자는 이런 종류의 정보처리가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 3> 정상인과 명칭실어증 환자의 평균 단어 명명 시간
(단위: msec)

점화유형
SOA 앞음절 뒤음절 무관련

정상인 90 msec 591 596 594

정상인 120 msec 613 598 595

정상인 1000 msec 619 606 601

명칭성실어증환자
200 msec

761 785 804

Ⅴ.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정상인 피험자군과 명칭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글 단어 재인의 초기 정

보처리 특성과 어휘 접근 단계에서의 정보처리 특성을 조사하고 정상인과 명칭실어증 환자

의 정보처리 특성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정상인에게서 나타나

는 형태 점화 효과가 명칭실어증 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 가를 조사하였고, 실험 2에서는 형

태 점화 효과의 원인이 음운적 형태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시각적 혹은 철자적 형태 정보 때

문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실험 3에서는 이같은 형태 점화가 어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휘 접근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실험 1의 결과는 명칭실어증

환자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형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글 단어

재인 시에 형태 점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한글 단어 재인이 단어의 전체적인 모양을

중심으로 마치 형태 재인의 판형 이론(template theory )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어휘 단위로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도 단어의 형태 정보를 분석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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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명칭실어증 환자가 단어 산출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단어의 초기 시각 정보처리에서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좀 더 상위 수준의 어휘 정보

처리에서의 문제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험 2의 결과에서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형태 정보의 주원인이 시각적 유사성 혹은 철

자 정보의 유사성 때문에 나타나지만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음운적 유사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상인은 제시된 단어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로의 분석이 일차

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시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어휘 접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마

도 정상인은 이중 통로 중에서 어휘 통로를 통해 주로 단어를 재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러나, 명칭실어증 환자는 단어의 시각적 속성에 대응되는 음운 단위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단어를 재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명칭실어증 환자의 음운 재부호 기능이 정상적이며 이

음운재부호 통로가 단어 재인의 주된 통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명칭실어증 환자가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문자열을 발음한 후에

어휘 판단을 수행하는 것과 단어 명명 과제에서 거의 실수 없이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실험 3에서는 정상인의 경우에 단어가 점화 문자열로 제시되는 경우에 점화 단어에 의

한 억제적 점화 효과가 나타났지만 명칭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비단어 점화 문자열이 제시

된 경우처럼 촉진적 점화 효과가 나타났다. 명칭실어증 환자가 정상인과 다르게 촉진적 점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명칭실어증 환자의 어휘 수준에서의 정보처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인의 경우에 점화 단어에 의한 억제적 점화 효과는 어휘 수준에서의 점

화 단어와 목표 단어간의 경합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명칭실어증 환자가 점화

단어에 의한 촉진적 점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점화 단어를 짧은 시간 동안(200 m sec)에

정상인처럼 강하게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목표 단어의 활성화와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만일에 이런 추론이 옳다면 명칭실어증 환자에게 좀 더 긴 SOA 조

건을 사용하면 정상인처럼 억제적 점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명칭실어증 환자는 주로 음운재부호 통로를 통해 단어를 재

인하고 명명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어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휘 수준에서의

비효율적인 정보처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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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검사에 사용한 문장

1. 실험 1에 사용된 자극목록

목표 음운 첫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유사 동일 동일

목표 음운 첫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유사 동일 동일

1. 종료 종뇨 종새 산뇨 담과

2. 훗날 훈날 훈무 배날 역봉

3. 콧물 콘물 콘시 알물 잎턱

4. 숙녀 숭녀 숭달 반녀 달담

5. 관람 괄람 괄기 필람 동쟁

6. 색맹 생맹 생삭 남맹 부렵

7. 묵념 뭉념 뭉화 건념 다절

8. 막론 망논 망수 노논 겁채

9. 복막 봉막 봉준 삼막 추널

10. 직면 징면 징곡 논면 살추

11. 직물 징물 징변 태물 솟천

12. 입문 임문 임각 볼문 절석

13. 득남 등남 등솝 찬남 호철

14. 늑막 능막 능혼 할막 수터

15. 국물 궁물 궁황 솔물 전섭

16. 환락 활락 활채 길락 칭섬

17. 칼날 칼랄 칼구 밀랄 지숨

18. 낙망 낭망 낭포 최망 호둘

19. 녹말 농말 농호 감말 법투

20. 순리 술리 술재 얼리 박덩

21. 젖니 전니 전척 비니 암채

22. 산란 살란 살톡 돌란 임토

23. 박력 방녁 방말 주녁 짐무

24. 만류 말류 말시 올류 서겁

25. 찬란 찰란 찰톡 눌란 뭉섭

26. 약물 양물 양개 볼물 덧손

27. 속량 송냥 송모 번냥 천밈

28. 진리 질리 질토 골리 몽새

29. 읍내 음내 음삭 순내 적터

30. 변론 별론 별섬 홀론 임당

31. 급매 금매 금텃 살매 오룬

32. 혼란 홀란 홀국 날란 섭두

33. 통로 통노 통거 하노 북기

34. 벽면 병면 병북 푸면 소후

35. 단락 달락 달젓 불락 임중

36. 진로 질로 질탐 찰로 강참

37. 숙명 숭명 숭다 할명 존러

38. 접목 점목 점누 파목 술한

39. 복날 봉날 봉더 순날 재둠

40. 박람 방남 방젓 느남 저소

41. 맥락 맹낙 맹요 건낙 섭첩

42. 욕망 용망 용훌 휘망 후돈

43. 칙령 칭녕 칭구 도녕 새마

44. 집념 짐념 짐쿵 산념 텃고

45. 완력 왈력 왈소 길력 샘주

46. 탄력 탈력 탈생 몰력 입저

47. 정리 정니 정몰 공니 금축

48. 신랑 실랑 실새 결랑 거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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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음운 첫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유사 동일 동일

목표 음운 첫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유사 동일 동일

49. 복무 봉무 봉칠 살무 대탄

50. 팻말 팬말 팬도 안말 오거

51. 직녀 징녀 징시 눈녀 삼돗

52. 덕망 덩망 덩수 새망 수존

53. 촛농 촌농 촌적 쇠농 둑타

54. 덕목 덩목 덩훈 바목 수타

55. 전락 절락 절추 돌락 오치

56. 본론 볼론 볼투 말론 주탬

57. 방랑 방낭 방혹 도낭 군석

58. 먹물 멍물 멍소 빗물 즌타

59. 익명 잉명 잉코 출명 크산

60. 언론 얼론 얼삭 달론 작삽

61. 액면 앵면 앵소 솔면 둘차

62. 죽마 중마 중새 빙마 섭돌

63. 업무 엄무 엄소 포무 작손

64. 민란 밀란 실란 밀추 양죽

65. 곤란 골란 필란 골토 명섭

66. 낱말 난말 고말 난피 옷징

67. 생략 생냑 나냑 생바 모비

68. 논리 놀리 날리 놀추 잠투

69. 훈련 훌련 질련 훌시 감삽

70. 격려 경녀 치녀 경바 찬담

71. 속눈 송눈 하눈 송아 접해

72. 들녘 들력 발력 들수 모고

73. 관례 괄례 말례 괄마 젓참

74. 잔류 잘류 얼류 잘기 업공

75. 백묵 뱅묵 강묵 뱅소 소낫

76. 권력 궐력 설력 궐차 증담

77. 잇몸 인몸 구몸 인절 투라

78. 목마 심녀 초녀 심파 겁구

79. 윤리 율리 질리 율삼 대멋

80. 악마 앙마 질마 앙식 존선

81. 급료 금뇨 무뇨 금노 안퇴

82. 연립 열립 털립 열마 삭훅

83. 박멸 방멸 구멸 방단 터선

84. 막내 망내 누내 망시 도퍼



2. 실험 2에 사용된 자극목록

목표 음운 시각 무관련

단어 유사 유사

목표 음운 시각 무관련

단어 유사 유사

1. 훗날 훈날 훗살 역봉

2. 콧물 콘물 콧굴 잎턱

3. 숙녀 숭녀 숙겨 달담

4. 관람 괄람 관탐 동쟁

5. 색맹 생맹 색탕 부렵

6. 묵념 뭉념 묵볍 다절

7. 막론 망논 막돈 겁채

8. 복막 봉막 복삭 추널

9. 직면 징면 직건 살추

10. 직물 징물 직술 솟천

11. 입문 임문 입둔 절석

12. 득남 등남 득삼 호철

13. 순록 술록 순톡 남대

14. 국물 궁물 국굴 전섭

15. 환락 활락 환탁 칭섬

16. 낙망 낭망 낙강 호둘

17. 녹말 농말 녹달 법투

18. 순리 술리 순티 박덩

19. 젖니 전니 젖기 암채

20. 산란 살란 산찬 임토

21. 박력 방녁 박벽 짐무

22. 만류 말류 만큐 서겁

23. 찬란 찰란 찬단 뭉섭

24. 약물 양물 약출 덧손

25. 속량 송냥 속향 천밈

26. 진리 질리 진티 몽새

27. 읍내 음내 읍대 적새

28. 변론 별론 변혼 임당

29. 급매 금매 급패 오룬

30. 혼란 홀란 혼탄 섭두

31. 국난 궁난 국단 들첩

32. 단락 달락 단칵 임중

33. 진로 질로 진코 강참

34. 숙명 숭명 숙평 존러

35. 접목 점목 접복 술한

36. 복날 봉날 복갈 재둠

37. 박람 방남 박탐 저소

38. 맥락 맹낙 맥팍 서첩

39. 욕망 용망 욕당 후돈

40. 칙령 칭녕 칙병 새마

41. 집념 짐념 집겸 텃고

42. 완력 왈력 완격 샘주

43. 벽면 병면 벽편 소후

44. 탄력 탈력 탄격 입저

45. 신랑 실랑 신캉 거묵

46. 한림 할림 한빔 융주

47. 팻말 팬말 팻살 오거

48. 직녀 징녀 직펴 삼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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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음운 시각 무관련

단어 유사 유사

목표 음운 시각 무관련

단어 유사 유사

49. 덕망 덩망 덕방 수존

50. 촛농 촌농 촛동 둑타

51. 전략 절략 전닥 방삽

52. 전락 절락 전팍 오치

53. 본론 볼론 본돈 주탬

54. 먹물 멍물 먹굴 즌타

55. 익명 잉명 익경 크산

56. 언론 얼론 언돈 작삽

57. 액면 앵면 액변 둘차

58. 죽마 중마 죽타 섭돌

59. 업무 엄무 업부 작손

60. 만루 말루 만투 토빙

61. 곤란 골란 곤단 명섭

62. 낱말 난말 낱살 옷징

63. 논리 놀리 논티 잠투

64. 훈련 훌련 훈현 감삽

65. 격려 경녀 격벼 찬담

66. 속눈 송눈 속분 접해

67. 관례 괄례 관혜 젓참

68. 잔류 잘류 잔휴 업공

69. 백묵 뱅묵 백북 소낫

70. 권력 궐력 권혁 증담

71. 잇몸 인몸 잇솜 투라

72. 윤리 율리 윤피 대멋

73. 악마 앙마 악다 존선

74. 급료 금뇨 급표 안퇴

75. 연립 열립 연팁 삭훅

76. 박멸 방멸 박별 터선

77. 막내 망내 막배 도퍼

78. 복무 봉무 복추 대탄



3. 실험 3에 사용된 자극목록

목표 앞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동일 동일

목표 앞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동일 동일

1. 종료 종이 당뇨 사진

2. 훗날 훈계 장날 기대

3. 콧물 콘도 해물 바지

4. 숙녀 숭늉 해녀 나라

5. 관람 괄시 편람 투쟁

6. 색맹 생활 문맹 바다

7. 묵념 뭉치 체념 신사

8. 막론 망상 의논 접시

9. 복막 봉창 망막 둘리

10. 직면 징조 대면 화술

11. 직물 징용 사물 보초

12. 입문 임금 파문 고려

13. 득남 등기 차남 커피

14. 순록 술래 실록 묘지

15. 국물 궁궐 건물 협조

16. 환락 활자 탈락 메주

17. 칼날 칼슘 발랄 찐빵

18. 낙망 낭패 원망 호수

19. 녹말 농장 분말 지시

20. 순리 술수 난리 강도

21. 젖니 전답 고니 표범

22. 산란 살림 불난 효도

23. 박력 방식 저녁 서점

24. 찬란 찰떡 문란 경배

25. 약물 양심 빗물 잡채

26. 속량 송곳 상냥 만두

27. 진리 질소 괴리 가게

28. 읍내 음악 시내 수사

29. 변론 별장 결론 학자

30. 급매 금융 강매 양자

31. 혼란 홀짝 전란 총무

32. 통로 통곡 분노 가사

33. 국난 궁전 가난 조림

34. 단락 달관 몰락 홍조

35. 진로 질식 판로 영화

36. 숙명 숭배 가명 대리

37. 접목 점원 괄목 인형

38. 복날 봉화 콧날 호미

39. 박람 방어 호남 호두

40. 맥락 맹수 승낙 부도

41. 욕망 용돈 패망 서류

42. 칙령 칭송 안녕 담배

43. 직능 징벌 기능 무협

44. 집념 짐승 상념 그릇

45. 완력 왈패 출력 저주

46. 탄력 탈진 인력 호봉

47. 정리 정성 언니 사투

48. 한림 할부 살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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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앞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동일 동일

목표 앞음절 뒤음절 무관련

단어 동일 동일

49. 직녀 징계 장녀 부하

50. 덕망 덩치 실망 노력

51. 촛농 촌지 빈농 피부

52. 전락 절명 촌락 가슴

53. 본론 볼기 원론 여우

54. 방랑 방석 배낭 도둑

55. 먹물 멍석 단물 반찬

56. 익명 잉꼬 단명 노루

57. 액면 앵두 파면 깃발

58. 죽마 중첩 파마 시집

59. 업무 엄마 나무 자세

60. 만루 말소 연루 기타

61. 곤란 골수 반란 저명

62. 낱말 난봉 종말 채용

63. 생략 생명 꼬냑 다짐

64. 논리 놀부 분리 탁자

65. 훈련 훌쩍 단련 미사

66. 격려 경배 소녀 수집

67. 속눈 송어 티눈 마차

68. 들녘 들판 활력 염소

69. 관례 괄시 실례 영주

70. 잔류 잘못 난류 햇콩

71. 백묵 뱅어 침묵 자라

72. 권력 궐련 실력 폐지

73. 잇몸 인고 알몸 카드

74. 심려 심술 마녀 공자

75. 윤리 율곡 실리 가수

76. 악마 앙숙 가마 첼로

77. 급료 금고 방뇨 유지

78. 연립 열매 존립 자막



AB ST RA CT

E ffect s of Or thogr aphic an d Phon olog ica l Similar ity on Hangul
W or d Recognit ion : P r oces sin g Dif fer ence bet w een a Cont r ol

Subject an d an An omic Aphasic

D ung hy e Kim , Kay oun g Kim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 ung bom Py un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Korean Veteran Hospital)

H on gjae Lee , Kichun N am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1

T 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gain a better under standing of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lexical access for the orthographic stimulus in an anomic aphasic.

Experiment 1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priming effect along the pattern of the prime

and the stimulus onset asynchrony (SOA ). T he Experiment 1 revealed 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on the orthographically similar words in both the control subject and the

anomic aphasic. Experiment 2 w as perfor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was cau sed by the orthographic or the phonological similarity betw een the

prime and target words. Experiment 2 showed that the 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s

show ed no difference between the orthographic and the phonological similarities in the

normal control group, but the 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s by the phonological prime

w as stronger than by the orthographic prime in the anomic aphasic. T hese finding s were

quite supportive of the phonological processing for lexical access in the anomic aphasic.

In Experiment 3, we attempted to evaluate whether the form priming effect w as activated

in the lexical access or in the pre- lexical stage. In the control subject , the inhibitory form

priming effect was obtained. But the facilitatory form priming effect was shown in the

anomic aphasic. Experiment 3 revealed that the anomic aphasic did not effectively inhibit

the activated priming words in the lexical access. T he result s of Experiment s 1, 2, 3

suggest that the anomic aphasic recognize Hangul words via the phonological recoding

route in the pre- lexical processing and the anomic aphasic has a problem in inhibiting the

competing lexical candidates in the mental lexicon.

* E - mail: kichun @kuccnx .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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